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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 기술력 세계에 과시 
 
“스마트카드 한 장으로 세계 IT 시장을 누빈다.” 

 

프랑스의 파리 노르 빌르팽트 전시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카드 전시회 

‘까르테 2004 ’ (http://www.cartes.com)에서 한국의 중소·벤처 IT업체들이 스마트카드의 종주 

대륙인 유럽을 비롯한 각국 관람객의 발길을 불러 세우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0개 국내 업체들이 ‘IT 파워 코리아!’를 전면에 내걸고 ‘한국관’을 운영

하고 있으며 유무선 스마트카드 단말기 업체인 사이버넷이 별도의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 (회장  이호군 )가  정부  지원  아래  운영  중인  한국  공동관에는  

케이디이컴·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엑스넷·한창시스템·제패트로닉스·광우정보통신·세이브시스

템·엔시트로·엘퍼스크 등이 한 데 모여 각사의 전략 제품을 소개, 국내 스마트카드 관련  

기술과 제품 수준을 한눈에 보여줬다. 

 

이번 전시회에서 제패트로닉스는 독일 업체와 향후 3년간 월 5000대 규모(연간 약 10억원)

의 티켓 발행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한창시스템은 약 5만 대 규모의  

통합 판매시점관리(POS) 터미널 수출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또 휴대형 음성안내시스템  

업체인 엑스넷은 프랑스·독일 등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시 이틀째를 맞은 업체들은 90여 개 해외 업체들과 약 8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협회는 또 전시장에서 해외 업체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 

 

조영휴 협회 사무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현된 카르테 한국공동관 운영으로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가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는 참가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싱가포르·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IT전시회에서도 국가관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넷(대표 이종후)은 이번 전시회에서 업계 처음으로 무선 인터넷 표준인 위피(WiFi)와 

SSL 암호화 기술을 채택한 무선 단말기 ‘JadeAIRE WiFi’와 금전등록기,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합, 리눅스 운용체계(OS)를 탑재한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들을 선보이면서 베리폰 등 

해외 경쟁사를 긴장케 했다. 

 

이종후 사이버넷 사장은 “신제품에 해외 바이어는 물론 경쟁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유치에 성공한 HSBC의 투자와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중동· 

러시아 등의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